
한때의 악행도 염불하면 구제된다

불자 여러분! 염불(念佛)이란 의미 속

에는 모든 우주 만법의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서, 또한 깨달은 진리를 미혹한 

중생들에게 전하여서 중생 모두가 생사

윤회의 고통을 뛰어넘어 상락아정(常樂

我淨)의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불(佛)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

하는 것이 염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불은 ‘자각각타 각행원만

하신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은 

고통 속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자

대비를 실천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구

세력과 본원력을 믿으며, 보살이 갖추신 

지혜와 대자대비심에 바탕을 둔 보리심

과 공덕을 기억하여 잊지 않기 위해 끝

없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칭념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염불의 의미와 염불 수

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증일아함경〉 

제11집 ‘억념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습니다. 

“마하남이여! 이곳에서 너는 여래를 억

념(憶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저 세존은 

응공,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

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다. 마

하남이여! 성인의 제자는 여래를 억념

할 때 마음속으로 탐욕에 얽매이지 말

라. 이때는 여래에 의해 마음이 바르게 

된다. 마하남이여! 성인의 제자가 마음

이 정직하면 의명(義名)을 얻고 법명(法

明)을 얻으며, 마음에 이끌리는 곳에 즐

거움(歡悅)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면서 

기쁨(喜)이 생기며, 마음에 기쁨이 있으

면 몸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면 낙(樂)

을 받게 되며, 낙을 받으면 마음속에 정

(定)을 얻는다. 마하남이여! 이 염불은 

거닐 때도 닦아야 하고, 머무를 때도 닦

아야 하며, 앉아 있을 때도 닦아야 하고, 

누워있을 때도 닦아야 한다. 사업을 할 

때도 닦아야 하며, 자식들에 의해 산란

한 집에 있을 때도 닦아야 한다.”

경에서는 여래를 억념(憶念)하는 것을 

‘염불’이라 하고, 열 가지 여래의 이름

인 십호를 억념하는 것을 염불이라고 말

씀하십니다. 특히 부처님의 공덕을 염불

함에 있어서는 행주좌와를 가리지 말고, 

어느 곳 어느 때나 시기와 장소에 구애

받지 말고 염불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

조하고 계십니다.

부처님 본원력에 의지한 타력수행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

은 관세음보살님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타력적인 수행입니다. 염불수행은 관세

음보살님의 본원력과 대자대비한 구세력

에 입각한 수행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원(本願)이란 말은 부처님이 되기 

전에 보살로서 인행(因行)을 닦을 당시, 

성불을 이루게 되면 ‘모든 중생을 남김

없이 건지고야 말겠다’는 대비의 서원

(誓願)입니다. 이러한 중생구제의 대비

서원과 보리심이 관세음보살님께 있기 

때문에 수행자는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의지하며 칭명하는 염불수행을 통해 성

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염불수행의 수승한 공덕에 대해서 〈나

선비구경〉에서 나선비구와 왕의 문답으

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작은 돌을 가지고 물에 

던지면 돌은 뜨겠습니까, 가라앉겠습니

까?”라는 질문과 “100척이나 되는 큰 돌

을 배 위에 두면 그 배는 뜨겠습니까, 가

라앉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배에 있는 100척이나 되는 큰 돌이 배에 

의해 가라앉지 않듯이 비록 본래 악한 

행동만 하는 사람이라도 한때 염불하면 

부처님의 본원력이 배가되어 지옥에 떨

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였

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본원력과 중생구

제의 원력을 굳게 믿기 때문에 염불하여 

천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성제의 본뜻 여래장에 있어 

“거룩한 진리(聖諦)란 것은 매우 심

오한 뜻을 말한 것이므로 미세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니어서 지혜로운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세간에서는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깊고

도 깊은 여래장(如來藏)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래장은 바로 여래의 경

계이므로 성문·연각들로서는 알 수 없

는 것입니다. 여래장 그 자리에서 거룩

한 진리의 뜻을 말한 것입니다. 여래장

이 깊고 깊은 것이므로 거룩한 진리(聖

諦)도 깊고 깊다고 하는 것이며, 미세하

여 알기 어렵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

는 경계가 아니므로,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알 것이요, 일반 세간에서는 

믿지 못하는 것이라 합니다.”

〈승만경〉에서는 성제(聖諦)의 의미를 

여래장에 두고 설한다. 여래장(如來藏)

이란 여래의 씨앗이 갈무리되어 있다는 

뜻에서 하는 말로 일체중생이 갖추어 있

는 불성(佛性)을 두고 하는 말이다. 중생

이 불성을 갖추어 있는 그 자체가 여래

장이다. 어머니 몸에 태아가 들어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승만경〉이 여래장

사상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으로 간

주되고 있는 것은 이 장과 다음의 법신

장(法身章) 등에서 여래장을 계속해 설

하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만

경〉의 주제가 이승(一乘)과 여래장(如來

藏)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앞의 장(章)에서 설한 사

성제가 알기 어려운 것은 깊고 깊은 여

래장을 설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사

성제의 본뜻이 여래장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논서에 따라 여래장을 법신(法身) 

또는 진여(眞如)로 보기도 한다. 〈보성

론(寶性論)〉에서는 여래장을 법신이나 

진여와 동일한 구조로 보고 있다. 다만 

〈화엄경소초〉에서는 여래장을 여래장성

이라 말하여 생멸문 가운데의 진여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화엄학을 완성했다고 

알려진 현수 법장(賢首法藏,  643~712)

은 교판론(敎判論)을 통해 여래장연기

종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이론체계를 내

세웠다.  그는 여래장에 의지하여 중생

의 생사와 열반이 일어난다는 여래장설

과 아뢰야식설을 통합하여 여래장연기

를 내세웠다. 그는 〈승만경〉, 〈능가경〉, 

〈밀엄경〉과 〈대승기신론〉, 〈보성론〉 등

의 경론을 의지하여 여래장연기설을 내

세우는 연래장연기종이란 말을 썼다. 이 

종은 여래장과 아뢰야식을 하나로 묶어 

연기의 주체를 삼는 이론을 제시한 것이

다. 종래의 중관사상이나 유식사상은 여

래장과 아뢰야식을 별도로 세워 중관은 

여래장 쪽에서 유식은 아뢰야식 쪽에서 

이론을 전개해 오던 것과 달리한 것이

다. 여래장이 조건에 따라 아뢰야식으로 

전환하여 이(理)와 사(事)가 나눠진다고 

했다. 그러나 이(理)와 사(事)가 융통하

여 현상계와 여래장이 상호 연기적 관계

를 맺어 서로 교철(交徹)하고 융통무애

(融通無碍)하게 된다고 했다. 진여문은 

이법계(理法界)가 되고 생멸문(生滅門)

은 사법계(事法界)가 되며 서로 융통하

는 것이 이사무애법계가 되는데 이것이 

일진법계(一眞法界) 안에서 이루어지므

로 일심이 곧 근본법계라는 것이다. 또 

여래장연기는 종교(終敎)이며 진여문은 

돈교(頓敎)이고. 일진법계가 원교(圓敎)

라는 판석을 하기도 했다. 

여래장에서 사성제를 설한다는 것은 

여래장이 없으면 사성제를 설할 수 없다

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여래장은 불성

(佛性)이다. 불성에서 사성제를 설하여 

불성에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중생이 

불성이므로 법신과 같고 불성인 법신이 

중생과 같으므로 불성에서 성제를 설하

여 불성을 알게 하는 것이 부처님 설법

의 본래 뜻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

제의 본래 뜻이 번뇌를 끊는다는 이승의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경지

에 나아가야 여래장 공덕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여래장 안에는 갠지스강의 모래

알 수보다 더 많은 공덕이 있다고도 말

한다. 또한 중생계 모두가 여래장이므로 

이 여래장을 번뇌의 티끌에 파묻어 두

지 말라는 것이다. 보물을 자기 집 마당 

속에 파묻어 두고 그걸 잊어버려 가난한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는 비유와 같다. 

불교 전반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승만

경〉의 여래장 이야기는 인간을 자각시키

는 큰 울림의 메시지가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밀양 사천왕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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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으로는 보고 들을 수 없다   

“그는 보고 듣고 추측하고 분별하고 획득하고 추구하고 정신적으로 성

찰한 것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여긴다. 또한 그는 이러한 견해의 관점, 즉 ‘이것

이 세계이며, 이것이 자아이다. 나는 죽은 뒤에도 상주하고, 견고하고, 영

주하고, 변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히 이처럼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도 ‘이것

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

다.’라고 여긴다. 그는 이와 같이 여기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해 혼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좋은 일을 할 것’이고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진리를 실

천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안다. 그러나 진리를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과 옳은 일은 인연에 따라 언제든 

전도될 수 있지만, 진리는 그 자체로 불변이어서 착한 일도 아니고 옳은 일

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진리는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옳은 일인가? 보고, 듣고, 추측하고, 분

별하고, 획득하고, 추구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찰한 것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여긴다. 이것만이 착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퇴전을 

모르는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는 것이 어려

움이지, ‘무엇을 모를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고 듣는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보고 있고, 듣고 있으니 이 말

을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글자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곳을 

향하는 수행자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가 절실하게 공

감될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핵

심에 주목해 보자.  물질, 느낌, 인식, 욕구, 의식은 고정성 없이 변화한다. 변

화하는 것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착

각하면서 사물을 보고 들으려고 하니 ‘옳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변화하

는 것을 변화한다고 보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볼 때 세상의 시공간이 흐

른다. 

이렇게 빠져서 보고 있을 때 변화하는 것으로 얼마나 신속히, 바르게 눈뜰 

수 있는가는 앎의 깊이와 직결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선정을 강조하신 것이

다. 스스로가 완전히 멈추었다는 것을 알 때, 그 움직이는 것은 실체 하지 않

음을 알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것은 실체 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다.’라고 바로 지혜로서 꿰뚫어 버린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해 혼

란되지 않는다. 

이처럼 수행은 몸과 마음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아는 것일 뿐이다. 어떤 결과를 바라지 않는 것이 옳은 수행이고, 착

한 수행이 되는 것이다. 아무 결과가 없다는 것은 모양도 만들지 않고 소리

도 만들지 않아, 세우는 일도 없고 무너지는 일도 없고, 획득하는 일도 없고 

잃을 일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고 보여주지 않는 것도 없고, 들려주는 것

도 없고 들려주지 않는 것도 없고, 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아니라고 하

는 것도 없어진다. 그는 보이는 그대로 보이고 있고, 그 보이는  것에 오직 

침묵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침묵하는 것은 말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님을 알리려고 침묵하

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오온으로 보고 들을 수 없음을 알듯이, 추측하고 분

별하고 획득하고 추구하고 정신적으로 성찰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수행임

을 성찰한다. 이러한 수행은 지식도 필요 없고 방식도 필요 없이 지금 내가 

‘나’라고 하는 오온을 잘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 일인 줄 알면 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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